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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가? 고집이 보통이 아니던데. 하하.》 

장령의 말에 서강민도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백문철소대장은 어줍은 기색을 짓더니 인춤 자

기를 다잡고 씩씩하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장령동지, 그대신 포탄만 많이 보내

주십시오.》 

《포탄 말이지. 암, 보내주어야지.》 

얼마후 장령은 조용히 떠나갔다. 허지만 그가 

남기고간 이야기는 서강민의 가슴을 아니, 모든 

소대원들의 심금을 계속 울려주고있었다. 

력사문화유적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력사적사

실자료들을 잃어버리게 된다. 력사적사실자료들을

 잃어버리면 력사와 전통을 잃어버린다. 력사가 

없는 민족성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철저히 력

사적사실자료들을 더 잘 지키고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고… 

서강민은 주머니에 버릇처럼 손을 찔렀다. 그러

느라니 문득 금숙이 생각이 떠올랐다. 의례히 금

숙이에 대한 생각을 하느라면 고향생각이 났고향

수에 젖어드느라면 정든 마을사람들의 모습이생생

히 안겨오군 했다. 

금숙이도 지금쯤 총쥔 병사로 싸우고있을것이다.

 처음 이곳에 왔을적엔 그에게 소식을 전할 엄두

조차 못 내지 않았던가. 하지만 지금은… 

부끄럽지 않았다. 긍지스럽고 자랑스러웠다. 

《자 보라. 우리가 지금 무엇을 지키고있는가. 

미국놈들이 무엇을 없애버리려 미친듯이 덤벼드는

가를 보라. 제아무리 발광을 해도 이 나라 강토우

에 지심깊이 뿌리내린 이 은행나무는 더욱더우뚝 

솟아있을것이다. 그것은 내 나라의 유구한 반만년

력사를 지켜주시고 빛내여주시는 장군님께

서 우리를 승리에로 현명하게 이끌어주시기때문이

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내 나라를 알아야 한다며 

선생님이 가르치던 은행나무, 한목숨 바쳐서라도

무조건 지켜내야 한다고 소대장이 강조하던 은행

나무, 서강민은 그 모든것을 우연이라고만 생각했

었다. 허나 그것은 우연으로 될수 없는 필연이였

다. 

서강민은 지금 전우들과 함께 정의를 지키고 력

사를 지키며 조국을 수호해가는 고사포의 억센포

신을 자랑스럽게 닦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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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서강민은 가느스름한 두눈을 크게 떴다. 

세월과 더불어 더욱더 무성해진 숲속길을 갈래

많은 추억으로 누비며 다달은 산중턱 두개의 묘앞

에 흰저고리를 입은 한 녀인이 앉아 눈아래 굽어

보이는 푸른 은행나무를 하염없이 바라보고있었던

것이다. 

서강민은 그가 누구인가를 먼발치에서도 대뜸 

알아보았다. 잊을래야 잊을수도 없는 사람이였던

것이다. 

《서강민학생,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크고 오래 자

란 나무가 무슨 나무이며 그것이 어데서 자라고있

는지 알고있습니까?》 

전쟁전의 처녀선생님, 바로 백문철소대장의 누

이동생이였다. 

서강민은 엎어질듯이 덤벼치며 다가갔다. 

《선생님!》 

《부소대장!》 

목소리들이 반가움에 젖어 떨고있었다. 

서로 몇년째 만나보지 못했던 두 늙은이의 주름

진 볼로 눈물이 흘러내려 치마자락우에 그리고 꼭

 그러잡은 다발의 꽃송이우에 점점이 떨어져내렸

다. 

서강민은 두 묘앞에 꽃다발 한개씩 정히 놓고 

그앞에 무릎을 꺾으며 고개를 떨구었다. 

《소대장동지, 부소대장 서강민이 여러해를 오지

 못하다 오늘에야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흐

윽…》 

둘은 다같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백문철소대

장의 마지막모습을 생생한 추억속에 떠올렸다. 

…전쟁이 끝날무렵의 어느날… 최후의 발악을 

하는 적기와의 대결전… 

《항공! 항공!…》 

처음 울리는 공습경보신호가 아니였으나 습관될

수도, 탕개를 늦출수도 없는 바야흐로 더욱더 긴

장해만지는 적아간의 싸움이였다. 

적기의 아츠러운 동음, 기총사격소리가 머리우

에서 귀따갑게 울리고 여기저기서 《광! 쿵!》하는

 폭탄터지는 소리와 함께 땅이 움씰움씰 뒤흔들렸

다. 흙기둥과 연기가 솟구쳤다. 파편이 공중에서 

윙윙거렸고 돌부스레기들이 쏟아져내리며 땅을 두

드리였다. 그럴수록 고사포불길이 《투퉁! 투퉁!》 

하는 둔중한 소리를 내며 적기를 향해 대공으로

 줄기차게 뻗쳤다. 이때였다. 

《불이다!》 

누군가의 고함소리가 다급하게 울렸다. 

서강민은 펀뜩 머리를 돌려 은행나무를 바라보

았다. 흙먼지가 자욱하여 도무지 앞을 가려볼수 

없었다. 

이때 2포에서 전투를 지휘하던 백문철소대장이 

《전체 포들은 사격을 계속할것!》 하고 소리치며 

좌지를 차고 뛰여나가는 바람에 서강민은 곁따라 

일떠서려다가 웨쳤다. 

《덕수! 은행나무… 불!》 

소이탄의 불찌들이 덮씌여져 타오른 불길이 포

악한 맹수의 널름거리는 혀바닥마냥 은행나무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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